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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 최장복 위원장은 8월 29일(월) 한국시간 15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UNI APRO ICTS (국제노조연합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 ICT 분과 : 이하 유니 아프로) 화상회의에 참여 하여 57개국 활동가들과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. ��UNI(Union Network International: 국제사무직 노조 연합)는 전세계 2000만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기구로 150개국의 900개 산하 노동조합이 소속 되어 있다. ��UNI에는 금융, 상업, 게임, 보안, ICT, 미디어, 엔터테인먼트, 예술, 사회보험, 스포츠 등의 직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럽, 아메리카, 아프리카, 아시아 태평양 등에 지역별 본부가 설치돼 있다.��오늘 열린 회의는 UNI 아시아 태평양 지역기구 회의로 참가자들은 ▲재택근무의 한계 및 문제점 ▲인공지능 AI ▲모두를 위한 디지털 고도화 ▲아태지역 ICTS 분야에서의 조직화 등의 주제로 의견을 주고 받았다. �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KT노동조합 최장복 위원장 은 유니 회원국 참가자들에게 KT노동조합과 한국노총 등에 대해 설명하고 “지금 한국사회는 IT와 정보통신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UNI APRO 동지들의 앞선 경험과 활동에 대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”고 인사했다. ��최장복 위원장은 이어 “디지털화는 아주 심오한 방법으로 노동과 노동자 그리고 일자리 변화에 영향을 줄 것”이라며 “이에 대한 선도적인 접근과 대응 모색을 위해서라도 국제연대와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”고 약속했다.��한편 유니 아프로 참가자들은 “최근 세계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등의 영향 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”며 “전환되는 산업 구조 개편에서 노동자가 새로운 기술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”고 입을 모았다.�����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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